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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칸 항공의 두 번 째 중국 노선인 시카고 - 베이징 간의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의 돌파구가 될 한 해 

 
 

 

 

 

 

 

 

 

 

 

 

 

 

 

 

 

 

 

 

  

“오늘은 아메리칸 항공에게 매우 

의미 있는 날입니다. 중국 전역의 

소중한 승객들에게 항공 업계를 이끌고 

있는 아메리칸 항공의 서비스를 

확대하는 두 번째 중국 노선을 

시작하여 매우 감격스럽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가능하게 해주신 중국 

민간 항공 국의 지지와 배려에 감사 

드립니다.” 라고 Victor Lee 씨가 

전했습니다.   

 

현재 운항되는 시카고 - 상하이 간의 노선을 보완해줄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 - 베이징 간의 신규 노선은 7 월 

2 일까지 주 4 회 직항 편으로 운항합니다. 본 노선의 

도입으로 미국인과 중국인들 간의 교량 역할과 중국의 

모든 승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기적 

목표로서의 아메리칸 항공의 위치를 확고히 할 것입니다. 

7 월 3 일부터 양 도시 간에 직항편이 매일 운항됩니다. 

 

아메리칸 항공의 태평양 횡단의 모든 노선과 

마찬가지로 시카고 - 베이징 노선에는 일등석, 비즈니스 

석, 이코노미 석으로 이루어진 보잉 777 기종이 

운항됩니다. 

아메리칸 항공 186 편 이륙 전 베이징 국제공항에서 리본 커팅 행사 

시카고 - 상하이 노선을 성공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  

oneworld® 항공 동맹의 창립 회원사인 아메리칸 항공은 2010 년 5 월 26 일, 중심도시인 시카고에서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으로 첫 취항한 

비행기의 도착을 축하하였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의 두 번째 중국 노선이며, 시카고 - 상하이 노선을 성공적으로 취항한지 4 년 만의 

일입니다.  

 

 

 

 

 금요일, 일요일 

 

 

 

 화요일, 목요일  

 

 oneworld® 항공 동맹의 올해 첫 관리 

이사 총회에서 돌파구가 될 올 한 해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oneworld® 의 

최고 경영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의 최고 경영자이자 

oneworld® 항공 동맹의 이사회 의장인 

Gerard Arpry 씨는 회원사들 간의 

연결고리를 한층 더 굳건하게 다졌으며 

“oneworld® 항공 동맹의 회원사들은 

세계 최고의 항공사들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전역을 취항하는 

최고의 네트워크를 자랑합니다. 양보다 

질을 추구해왔던 회원 사 들이 올바른 

선택을 한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oneworld® 항공 동맹에 관하여 

 

oneworld® 는 항공 업계에서 최고, 최대의 

항공사로 꼽히는 아메리칸 항공, 영국 항공, 

캐세이 퍼시픽, 핀 에어, 이베리아 항공, 

일본 항공, 란 항공, 헝가리 항공, 멕시카나 

항공, 콴타스 항공, 요르단 항공과 이들 

항공사의 자회사인 아메리칸 이글, 드래곤 

에어, 란 아르헨티나, 란 에콰도르, 란 페루 

등의 20 여 개의 항공사들이 속해 있습니다. 

러시아의 S7 항공사는 2010 년, 인도의 

킹피셔 항공은 2011 년에 각각 승인 여부에 

따라 oneworld® 에 입회할 예정입니다.  

 

 

oneworld® 항공사들을 연결 시 

• 150 여 개국, 800 여 공항으로 매일 

9000 여 편 운항 

• 프리미엄 고객들을 위한 500 여 개의 

라운지 운영 

• 연간 3 억 4 천 만 명 수송 

• 2500 여 편에 달하는 연결 편 운항 

• 총 연간 매출 천 억 달러 

 

  

 출발: 오후 8 시 30 분 

 도착: 오후 11 시 

       (다음 날) 

 

 출발: 오후 9 시 30 분 

 도착: 오후 11 시 55 분 

       (다음 날)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화요일  

 

 

 출발: 오전 7 시 55 분 

 도착: 오전 7 시 45 분 

       (같은 날) 

 

 출발: 오전 6 시 55 분 

 도착: 오전 6 시 45 분 

       (같은 날) 
 

5 월 25 일 시카고 출발 베이징 도착 5 월 27 일 베이징 출발 시카고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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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칸 항공이 뉴욕 케네디 공항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한 도쿄 하네다 공항으로의  

운수 권을 승인 받았습니다. 
 

  

 

 

 

 

 

 

 

 

 

 

 

 

 

 

 

 

 

  

  

 

 

 

 

 

연간 7,000 만 승객들이 이용하는 

하네다 공항은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 

세계에서는 4 번째로 분주한 공항입니다. 

이 중요한 신규 취항 노선에서 뉴욕이 그 

첫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점은 모든 

이들에게 최고의 관심거리 입니다.” 고 

Ris 씨가 전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본 신규 노선에 최신 

보잉 777 기종을 투입할 것이며, 예정된 

스케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oneworld® 항공 동맹의 창립 

회원사인 아메리칸 항공은 미 

교통부로부터 2010 년 10 월부터 

뉴욕의 케네디 국제 공항과 동경의 

하네다 공항을 매일 운항할 수 있는 

운수 권을 승인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중심지인 두 도시간에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가 

미 교통부에 말했듯이, 우리는 뉴욕과 

동경 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하네다 

공항 간의 운항을 오랫동안 

갈망해왔습니다.” 라고 아메리칸 항공 

선임부사장 Will Ris 씨가 전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는 하네다 공항에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 one-

world® 파트너 일본항공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미 교통부는 일본과 성공적으로 

협상을 마치고, 2009년 12월 영공 개방 

협정에 동의하여 새로운 협정에 

서명함과 동시에 미국 항공사들이 

하네다로 취항할 수 있습니다. 

 1978 년 나리타 공항이 개관한 이래 

미국과 하네다 간의 항공 서비스는 

없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해외여행객들을 

위한 온라인 체크인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온라인 항공체크인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A.com 에서 온라인 항공 체크인을 

통해 국내선뿐만 아니라 국제선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도 체크 인을 할 

수 있습니다. 체크 인 후에 전 세계 

어디에서나 탑승권을 출력하거나 이 

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AA.com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AA.com/findreservation 을 

방문하여 국제선의 경우 출발      

 아메리칸 항공은 현재 시카고 (매일), 

달라스/포트워스 (매일 두 편), LA (매일), 

그리고 뉴욕 JFK (매일) 에서 도쿄 나리타 

공항까지 보잉 777 기종을 이용하여 

논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과의 

공동운항 정책에 따라, 일본 항공은 

아메리칸 항공의 미국-도쿄 구간에 

JL 코드를, 아메리칸 항공은 일본 항공이 

운항하는 나리타-시카고, LA, 뉴욕(JFK) 

및 샌프란시스코 구간에 AA 코드를 

명기하여 공동 운항 하고 있습니다.  

국제선 이용객들을 위한 온라인 항공서비스를 강화합니다. 

하네다 국제공항의 신국제선 터미널 

새로운 비행 편은 아메리칸 항공의 도쿄 나리타 서비스를 보완하고, 일본항공과 다른 oneworld® 항공사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입니다. 

 

이른 저녁에 뉴욕을 출발하고, 뉴욕에 

아침 일찍 도착하는 스케줄은 보스턴, 

마이애미, 올랜도, 랠리더햄, 세인트 

루이스, 워싱턴을 포함한 여러 도시에서 

편리하게 왕복 여정의 연결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2 시간에서 24 시간 전에, 국내선은 

1 시간에서 24 시간 전에 체크 인 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AAdvantage® 

로 로그 인 하시거나 예약 시 입력된 

이름과 6 자리 예약번호로 예약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개인 

여권정보가 필요하며, 목적지로의 

비행을 위해 필요한 해외여행 조건을 

충족해야 비행하실 수 있습니다.    

승객의 일정을 찾은 후에, 

AA.com 체크 인 서비스는 정해진  

단계에 사용하기 용이한 안내 사항을 

제공합니다.  

체크 인 과정이 완료되면, 고객들은 

확인 페이지로부터 탑승권을 출력할 

것인지, 이 메일로 보낼 것인지, 혹은 

휴대 전화나 PDA 로 탑승권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AA.com 에서의 온라인 체크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www.aa.com/chrckin 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AA.com 서비스의 

향상은 대서양 횡단과 태평양 횡단 

시장에서 경쟁력을 굳건히 하고, 고객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oneworld® 회원 

사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려는 

아메리칸 항공의 전략과 그 취지가 같은 

것입니다. 

  

 

 

 

 

출발: 오전 7 시 

 

도착: 오전 6 시 50 분 

      (같은 날) 

 

 

 

 

출발: 오후 7 시 20 분 

 

도착: 오후 10 시 20 분 

      (다음 날) 

  하네다 출발 뉴욕 행 뉴욕 출발 하네다 행 

http://www.aa.com/chrckin

